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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대면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돌봄 로봇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사

용자인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을 지역의 맥락에서 점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

울시 구로구와 강원도 산간 태백시의 독거노인 15명을 질적 인터뷰하여, 이들의 반려 로봇을 통한 의인화와 돌

봄 지원 경험을 비교하고 있다. 손주 모습의 인형 같은 반려 로봇 ‘효돌’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 온 독거노인

과의 인터뷰 텍스트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먼저 두 지역 모두에서 반려 로봇을 지칭하는 단어로 ‘애기’

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의인화 경험이 뚜렷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태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얘기, 노래 등의 단어가 빈출 단어의 상위를 차지해 반려 로봇과 일상을 보내는 ‘정서적 돌봄’ 경험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집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돌봄 지원 경험의 하위집단을 도출한 결과, 구로에서는 반

려 로봇과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정서적 돌봄’ 경험이, 태백에서는 잠을 함께 자는 ‘동반자적 돌봄’ 경험이 우

세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사용자 중심의 반려 로봇 채택을 위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 돌봄 로봇, 반려 로봇, 지역 비교, 언어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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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돌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의 지자체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불가능해진 고령층 1인 가구

에 다양한 형태의 돌봄 로봇을 보급하였다(김정근, 2021). 이러한 코로나19 기간 노인 돌

봄을 위한 소셜 로봇의 보급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팬데믹이라

는 사회적 상황이 맞물려 돌봄 제공자들의 필요 때문에 가속화된 경향이 있다(김정근, 

2024; 서울시복지재단, 2022). 

노인 돌봄은 노인 인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의 희

생을 통한 보호나 수발의 개념에서 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

지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전종호, 2020). 더불어 이러한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지

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 간 상호의존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이 강

조되고 있다(전종호, 2020; 허라금, 2018). 즉 돌봄(caring)을 돌봄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가 

원하는 방향을 돌봄 대상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고 정의한다(Mayeroff, 1965). 돌봄 제공

자는 돌봄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인식 또는 지식이 먼저 필요하며, 돌봄 대상자 

스스로가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신뢰와 인내심을 갖고 돌봄 과정

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Ingersoll-Dayton et al., 2001). 코로나19 기간의 돌봄 로봇 보

급은 돌봄 대상자인 고령자들의 필요나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에 

의한 대면적 돌봄을 대체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김정근, 2024; Chevallier, 

2023; Sharkey & Sharkey, 2012).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돌봄 개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취약 

독거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자가에서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체계를 마련해 왔다(김진경, 김택중, 2017; 

전북연구원, 2022). 코로나19 동안 돌봄 로봇의 활용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발생한 대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행해졌다. 

하지만 돌봄 대상자의 돌봄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

이며, 지자체의 노인 돌봄을 위한 물적 자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돌봄 로봇을 보급해 

왔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전종호, 2020; 조우홍, 2023). 따라서 이미 보급된 로봇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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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돌봄 대상자의 경험을 지역적 맥락에서 점검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돌봄 환경이 다르고, 사용자가 로봇을 만나는 환경도 다르므로 동일한 로봇이라도 지역

별로 사용자들의 돌봄 로봇에 대한 욕구와 필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들의 상황적 필요로 주어진 돌봄 로봇을 돌봄 대상자인 독거노인들이 일상

에서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돌봄을 지원받았는가를 지역의 맥락에서 점검하는 연구

는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 돌봄 환경이 다른 지자체 2곳을 선정하

여 코로나 기간 동일한 돌봄 로봇을 사용한 노인들의 사용경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대도시인 서울시 구로구와 산간 지역인 태백에서 손주 모습의 반려 로봇 ‘효

돌’과 6개월 이상 생활한 사용자들을 질적 인터뷰하여 돌봄 대상자 관점에서 돌봄 경험

을 지역간 비교하고 있다. 노인의 돌봄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김선화 외, 2020; 김영인 

외, 2020; 송문선, 2022; 이현주, 박란이, 이은경, 2021)는 대개 단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 지역적 맥락에서 돌봄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로와 태백은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와 독거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지자체로 코로나19 기간 대면 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반려 로봇인 효돌을 활용한 지

역이다. 구로는 서울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고령층 가운데 노인 1인 가

구의 비중이 높고, 대도시의 좁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고립과 빈곤이 두드러

진 지역이다(배성호, 2019). 반면 태백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산간 지역이지만 지역 내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소도시이다. 거주지 간 이동 거리가 멀고, 

눈, 비로 인한 이동 제한이 심하여 위급 상황에서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황

미정, 2018). 

본 연구는 두 지역에서 6개월 이상 ‘효돌’과 일상을 살아온 독거노인들의 로봇에 대한 

의인화와 돌봄 지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면 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로

봇이 사람 돌봄을 대체하는 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신희선, 전치형, 

2018; Sharkey & Sharkey, 2012), 인간과 기계의 양면성을 가진 반려 로봇을 둘 중 어느 쪽

으로 인식하는가의 의인화된 관계가 로봇의 돌봄 효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신흥임, 

2021; Epley, Waytz, & Cacioppo, 2007). 또한, 반려 로봇은 고령화로 인한 인지 저하와 외

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 시의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

적 돌봄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자가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떤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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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으로 경험하는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돌봄 대상자들의 로봇 사용경험을 지역별로 비교하는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인터뷰 텍스트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

을 점검하고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한 인터뷰에서 사용된 

중심 단어의 빈도와 문장에서의 동시 출현 빈도를 추출하여 발화자의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다(이동일, 이혜준, 2012). 2개 지역에서 효돌을 사용해 온 독거노인들이 기

술한 빈출 단어와 중심어를 통해 돌봄 로봇과의 관계와 돌봄 지원 경험에 대한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양적 자료와 시각적인 제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홀로 사는 노인들과 형성되는 반려 로봇과의 의인화된 관계와 돌봄 

지원 경험의 일상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

들의 반려 로봇 사용으로 인한 돌봄 효과가 지역이라는 돌봄의 맥락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돌봄 대상자인 노인들의 욕구와 만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돌봄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문헌 고찰 

1) 노인 돌봄과 지역사회의 로봇 활용 

가족 구조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에 인간이 아닌 기술의 개입을 지

속해서 증가시켜 왔다. 비대면 노인 돌봄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은 크게 3

세대로 구분된다(Carretero, 2015). 1세대 비대면 노인 돌봄 분야 정보통신기술 제품은 고

령층이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응급 전화나 응급 안전 목걸이의 버튼을 누르면 원거리

에서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응급 알람 제품과 서비스이다. 1세대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은 고령층이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버튼을 직접 눌러야 돌봄을 받

을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2세대는 화재와 가스 누출 또는 낙상과 같은 위험 상황을 

기기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응급상황을 내부와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으로 고령자가 응급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으므로 1세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완한 것이다. 3세대에 속하는 

노인 돌봄 제품이나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일상생활과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 발생 이전에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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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돌봄 로봇은 이러한 3세대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다양

한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돌봄 로봇이 출시되고 있다(이하나, 2024). 노인의 일상생활 

및 활동, 생체상태들을 빅데이터화 함으로써 각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최적 돌봄

서비스의 가능성이 열렸으며(김정근, 2024), 노인 돌봄에서 중요한 24시간 서비스할 수 

있어 돌봄 제공자들에게 안심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김수경 외, 2022), 

사회복지 인력이나 가족이 대면으로 하는 단순한 돌봄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돌봄 로봇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수행이나 인간이 수행하기 

힘든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로봇과는 달리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

을 수행하는 소셜 로봇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갖춘 소셜 로봇은 노인 돌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나 기능이 다양하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질병이 있는 노인 가정

의 간병이나 재활, 식기 수거 같은 일상의 문제를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과 대화, 감정 

인식, 터치 등의 방식을 통해 말벗이 되어주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감시키고, 식사, 약 

복용 등의 일정 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반려 로봇이 있다(김정근, 2021; 서

울시복지재단, 2022).

노인 돌봄에 사용되는 소셜 로봇은 대개 반려 로봇으로 노인에게 친근한 반려동물이

나 인형의 외형을 하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 개발된 물개 모양의 파로(Paro)는 대표적

인 반려 로봇으로 만지면 소리를 내는 애완용 돌봄 로봇이다. 치매 고령자의 심리, 인지

치료 로봇으로 활용되었으며, 고령층의 외로움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Griffin, 2012). 국

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014년에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벗 로봇’을 선

보였으며, 2019년에는 일반가정에서 고령자의 생활 관리와 경증 치매 돌봄을 위해 사용

이 가능한 50cm 높이의 ‘마이봄’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상용화하

였다. 또한, 2017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인간 모양의 로봇인 

‘페퍼(Pepper)’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감정과 음성을 인식하는 돌봄 로봇을 개발, 코로나19 

동안 시범적으로 사용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김정

근, 2021). 본 연구의 사례인 ‘효돌’은 7살 손주에서 착안하여 고령자의 말벗이 되어주고, 

일상생활, 정서, 안전 관리를 도와주는 애착 인형 형태의 반려 로봇이다. 2017년 ㈜효돌

에서 출시하였으며 서울은 물론 중소 지자체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보급하여 비대면 돌봄

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려 로봇이다(서울복지재단, 2022; Shin, 2022).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 로봇 기능을 확장한 돌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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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이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돌봄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이하나, 2024, 10, 4). 예를 

들어 미국 톰봇(Tombot)사의 제니(Jennie)는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를 닮은 반려 로봇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실제 골든 리트리버처럼 소리를 내고, 몸통 센

서를 통해 터치하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이 로봇 강아지는 반려동물과 느끼

는 교감을 통해 독거노인이나 경증 치매 노인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김정근, 2021). 또한 일본의 로봇 스타트업 그루브 엑스(GROOVE X)가 개

발한 봉제 인형 모양의 러봇(LOVOT)은 실제 체온을 설정할 수 있고, 머리 위에 장착된 

360도 카메라와 몸통 센서를 통해 주변 사물과 사용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이하나, 

2021). 코로나19 시기는 우리나라의 노인 1인 가구 가정에 돌봄 로봇이 자리를 잡는 계

기가 되었다. 기존의 반려 로봇 이외에도 통신업자들이 음성명령으로 가족과 통화하고, 

생활방식 정보를 수집하여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다솜이’를 비롯한 AI 스피커 형태의 

돌봄 로봇을 선보임에 따라 소셜 로봇을 사용하는 고령자의 수가 급증하였다(강명옥, 

2023).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의 활용은 노인 돌봄의 개념이 가족 돌봄에서 사

회적 돌봄으로 변화하면서 지자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전북연구원, 2022; 허라금, 

2018).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 돌봄의 뼈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노인 1인 가구의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 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중앙정

부의 이러한 공적 돌봄 체계와 연계하여 지자체들은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체계를 갖추

고, 지역별 노인 돌봄의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 행위를 단순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수동적으로 보호

나 수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상태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주민이 지지와 

지원, 촉진을 도모하는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돌봄 개념이다(경기복지재단, 2021; 전북

연구원, 2021). 코로나19로 인해 커뮤니티 케어 체계 내의 대면 돌봄이 중단되면서 노인 

돌봄에 인간과 로봇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돌봄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권현정 

외, 2022; 김진경, 김택중, 2017).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던 복지사나 돌봄 관리사의 정기

방문 등의 사람에 의한 돌봄이 중단되면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AI 스피커와 고립

된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건강생활 행동을 지원하는 반려 로봇을 통해 대면 돌봄

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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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동안 보급된 로봇을 사용해 온 돌봄 대상자의 경험

을 점검하는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돌봄 대상자들의 

돌봄 로봇에 대한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임복희, 박윤환, 2023), 

특히 지역적 돌봄 환경의 맥락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 경험에 대한 공통점과 차

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노인 돌봄에 로봇을 활용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반려 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 돌봄에서 로봇의 활용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로 증가하는 돌봄의 수요를 담당할 

돌봄 제공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조우홍, 2023; Sætra, 2020). 본 연구의 목적에 따

라 대면 돌봄을 보완하는 반려 로봇을 통해 돌봄 대상자들이 인간 돌봄 제공자처럼 경

험하는 의인화와 지원받는 돌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반려 로봇에 대한 의인화

고령자에게 돌봄 로봇이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로봇을 얼마나 유능하고(competence), 따뜻하다(warmth)고 느끼는지와 관련된다. 로봇을 유

능하다고 인지하면 신뢰가 형성되며, 정서적 따뜻함에 대한 인지는 로봇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주요 요소가 된다(Stroesserner, 2020; Søraa, Tøndel, Kharras, & Serrano, 2023). 고령

자들의 관점에서 로봇이 구현된 물리적 실체와 로봇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개입

과 지원의 정도가 로봇이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인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Søraa et al, 2023). 즉 노인들은 로봇이 친근하고 호감을 느끼는 물리적 외형을 지니

며, 사용에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역할을 해낼 때 돌봄 로봇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로봇이 반려동물이나 인간의 외형으로 구현되는 이유는 이러한 물리적 외

형을 통해 고령자들이 친근감과 따스함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정 로봇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용자가 로봇을 인

간과 기계 사이에서 어떻게 인지하는가와 관련된다. 기존 연구들은 로봇이 인간과 유사

한 외형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능이 없더라도 인간의 로봇에 대한 몰입을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Duffy, 2003). 인간과 같은 외형이 친근감, 밀접함,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외형적 특성이 비사회적 사물에 대한 의인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다(Epley, 

Waytz, & Caciopp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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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봇의 의인화는 로봇에 인간의 특성, 정서, 의도 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는 로봇과 인간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임종수 외, 2017). 인간과 유사한 외관의 로봇과 기계적 외관의 로봇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과 의인화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 신흥임(2021)의 연구는 인간과 유사

한 로봇의 외관은 로봇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을 증가시키지만, 로봇의 속성에 대한 의

인화는 로봇에 대한 의인화 지각을 증가시켜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돌봄 로봇 가운데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도록 개발된 반려 로봇의 

경우 인간 외형을 닮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로봇에 대한 의인화 경험은 로봇의 돌봄 

지원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반려 로봇 ‘효

돌’은 친숙한 손자/손녀 같은 외양을 하고 있으므로, 독거 노인에게 이러한 외양이 하나

의 사회적 단서로 작용하여 로봇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호작용의 빈도에 지속해서 영향

을 줄 수 있다. 반려동물이나 기계 모양의 다른 돌봄 소셜 로봇들과 비교해 보면, 외형

적으로 노인에게 친근한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의 특정 부분에 대한 터치를 통

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므로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실제 인간과 유사한 관계

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표정이나 음성들을 자동으로 인지하

는 다른 소설 로봇과는 달리 로봇과 사용자와의 물리적 터치를 통한 상호 작용이 필수

적인 로봇으로 의인화 지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효돌 사용자에게 돌봄 로봇이 미치는 영향을 의인화의 개념으로 점검한 송문선(2022)

의 연구는 효돌에 대한 의인화 경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의 구술에 대

한 질적분석을 통해 효돌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의인화 과정을 심리적 이질감에서 인

형, 도우미, 말벗, 애착 친구, 가족으로 진화하는 7단계 의인화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려 로봇에 대한 의인화 경험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의인화 관련 빈출 단어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반려 로봇에 대한 호칭을 분류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서 출현하는 빈출 단어와 중심어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2) 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지원 

돌봄 로봇은 대면적 돌봄의 대안으로 등장한 만큼 선행연구들은 돌봄 대상자가 로봇

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면 돌봄의 어떤 측면을 경험하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노인 돌

봄을 위한 소셜 로봇은 대면적 돌봄이 제공하는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지원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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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개발된다(김정근, 2024,; Sætra, 2020). 신체적 지원은 사용자의 상

태에 따라 육체적 움직임 관련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하여, 정서적 지원은 사용자

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인지적 지원은 사용자의 상태나 의도를 파악하여 인지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지자체들이 보급해 온 노인 돌봄 로봇들은 대개 반려 

로봇으로서 다양한 기술에 기반하여 돌봄 대상자와 소통함으로써 외로움을 해결하는 정

서적 지원과 함께 학습, 훈련, 재활 및 일상을 관리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Mois & Beer, 2020).

따라서 노인 돌봄에서 소셜 로봇의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발할 때 목표

로 하는 지원기능의 효과성과 실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실행된 노인 

돌봄 로봇 관련 논문 61편에서 기존에 개발된 11개 소셜 로봇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를 

실시한 압디와 그의 동료들(Abdi et al., 2018)의 연구는 소셜 로봇의 돌봄 지원 역할을 

정서적 치료, 인지 훈련, 사회적 관계 촉진자, 동반자적 관계, 생리적 치료 등 다섯 가지

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정서 치료는 로봇이 노인 사용자의 전반적인 기분과 웰빙 또는 기분 장애 에피소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지 훈련은 실행 기억과 같은 인지 측면을 개선하는 역할이

다. 사회 촉진자로서 소셜 로봇의 역할은 사용자 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촉진제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동반자의 역할은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이

바지하는 소셜 로봇의 유용성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생리적 치료는 혈압이나 심장 박

동 같은 생리학적 지표와 관련된 소셜 로봇의 유용성을 의미한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소셜 로봇이 실제로 노인들의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며(이현주, 박

란이, 이은경, 2021), 우울증 및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김선화 외, 2020; 김영

인 외, 2020) 사회/심리적 효과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 약물복용 알림, 식사 준비, 산책 시간 등을 상기시키는 등 건강한 일

상 관리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운동 및 물리 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준식, 유인진, 박도형, 2019).

한편, 본 연구의 사례인 ‘효돌’의 출시 이후 돌봄 로봇으로서의 효과성과 유용성에 대

한 양적, 질적 연구들이 수행됐다. 먼저 효돌의 도입 초기에 행해진 연구로 이준식 등

(2019)은 효돌의 사용자 프로파일링 기반 행태 분석을 통해 5개의 노인 생활 관리 요인

을 도출하였고, 이를 환기, 약 복용, 식사와 관련된 일상 중심 활동과 기상, 산책이 포함

된 운동 중심 활동의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효돌을 통한 돌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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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주로 일상 관리 지원과 운동, 산책을 통한 신체적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

며, 이러한 효돌의 사용 행태가 노인의 우울감 개선과 생활패턴 개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김선화 등(2020)의 연구는 구로지역에서 효돌을 사용하는 독거노인 169명을 대

상으로 효돌 사용이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로 실증적

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 관리와 정서 지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효돌을 3개월 사용한 후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사전․사후 

측정한 결과, 우울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하

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돌을 사용하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노인

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보조 로봇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경험, 욕구, 동기 

등을 도출한 이현주, 박란이, 이은경(2021)은 12명의 사용자에 대한 현상학적 인터뷰를 

통해 돌봄 사용경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지

역 거주자의 돌봄 사용경험에 대한 주제 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인적으로 맞춤화된 

기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

하는 돌봄 대상자인 개인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돌봄 지

원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

의 활용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 아래 지역적 맥락에서 채택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돌봄 경험이 지역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연구는 거의 이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의 돌봄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을 의인화

와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간 비교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구로와 태백에서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1: 구로와 태백에서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에 대한 의인화 경험을 보여주

는 빈출 단어의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2: 구로와 태백에서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지원 경험을 보여

주는 하위 주제의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에 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구로와 태백의 ‘효돌’ 사용자 비교

- 11 -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반려 로봇 ‘효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기간 지역적 특성이 다른 2개의 지자체에서 채택된 동일

한 반려 로봇을 사용해 온 독거노인들을 인터뷰하여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지자체들에서 대표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돌봄 로봇인 ‘효돌’이 선택되었다. 

효돌은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를 본떠서 개발한 봉제 인형 형태의 반려 로봇으로 남자

아이는 효돌, 여자아이는 효순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몸체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머리, 귀, 등, 손을 만지면 다양한 반응

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인형 로봇에 내장된 센서를 사용자가 터치하면, 자동으로 음성을 

재생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효돌의 요청에 사용자가 터치로 반응

하게 되면 칭찬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의 일상에 맞춰 설정

하면 약 복용 시간, 취침 시간 등을 알려주는 등 일상 관리가 가능하다. 전용 앱을 통해 

노인이 효돌과 교류하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며 보호자나 복지사가 사용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송문선, 2022). 

효돌은 2016년 스튜디오 크로스 컬쳐에서 개발하여 2017년 강원도 춘천시의 50여 가

구에 시범 테스트를 실행한 후 출시되었다. 또한 ‘효돌’은 노인 돌봄에 필요한 데이터를 

감시카메라(CCTV)나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아닌 음성 및 터치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수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효돌은 구로구와 태백을 포함한 우리나라 138개 지자체, 377개 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7천4백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돌봄 로봇이다(이연지, 

2023; Shin, 2022). 이처럼 효돌은 현재 보급된 반려 로봇 가운데 노인들에게 친근한 손주 

모습과 크기의 외형을 하고 있고, 고령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를 통해 상호작

용하므로 노인의 반려 로봇에 대한 의인화 지각과 일상의 돌봄 지원 경험을 점검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자료수집 지역의 선정

동일한 반려 로봇 사용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맥락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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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뷰 대상 지역에 대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 실행되었다. 지자체를 통해 효돌을 보급하고 있고 사용자 로그파일 데이터를 

확보한 ㈜효돌의 협조를 받아 로봇 사용 경험에서 지역간 차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먼저 3개 지역을 먼저 추천받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이 이들 3개 지역의 노인 돌봄 

환경에 대한 추가 점검을 통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지역으로 서울시 구로구와 태백시

가 최종 자료수집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대도시 서울의 구로와 강원도의 산간 지

역인 태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의 돌봄 환경이 확연히 다르므로 지역에 따른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하려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로와 태백은 노인 돌봄 상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지역이다. 두 지역은 

공통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가 많은 

지역이다. 구로구는 디지털 단지와 공단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가

장 높은 지자체일 뿐 아니라 인구 구성에서도 고령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구로구의 총인구는 387,51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령기 인

구는 82,40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27%이며, 이들 고령자 대비 독거노인은 16,481명

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23). 한편 강원도 동부에 있는 산간 도시인 태

백은 우리나라 최대 광산지역이었으나 폐광된 이후 남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이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태백시의 총인구는 37,87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인

구는 11,81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19%를 차지하며, 독거노인 수는 고령층 인구의 약 

27.86%인 3,291명이다(태백시, 2023).

구로구는 대도시에서 빈곤과 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절대적

으로 많고, 이들에 대한 대면 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소셜 로봇 효돌을 채택

하였다(배성호, 2019). 반면 태백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거주지 간 거리가 멀고, 

응급 시의 대면 돌봄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2018년 12월부터 자택에 거주하면

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돌을 노인 돌봄에 추가하였다(강명옥, 2023; 황미정, 2018).

3)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을 인터뷰하는 인간 대상 연구로서 자료수집 전에 세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SU-2023-004)을 받았다. 구로와 태백에서 효돌 사용자를 정기 관

리하는 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효돌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인지적으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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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가능한 고령자를 추천받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특

성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서울 구로 8명, 태백 7명으로 총 15명(남 4명, 여 

11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 나이는 68세에서 95세로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지역별 평균 

연령은 태백이 80세, 서울이 85세이며, 전체 평균 연령은 82.5세이다. 연구 참여자의 독

거 기간은 서울 구로 37년, 태백이 8년이며, 전체 평균은 22년이다. 효돌 사용기간은 최

소 7개월에서 4년이며, 구로와 태백의 평균이 동일하게 2년 4개월이다. 

참여자 성별 나이 독거기간 사용기간

전체 

전체 15
남 여

82.5* 22년* 2년 4개월
4 11

구로 8 3 5 85* 37년* 2년 4개월

태백 7 1 6 80* 8년* 2년 4개월

서울 구로

이xx 여 88 40년 1년 9개월

박xx 여 84 50년 1년 9개월

박1xx 여 95 30년 1년 9개월

지xx 여 89 60년 1년 9개월

김xx 여 89 40년 3년 5개월

박2xx 남 74 50년 1년 9개월

이xx 남 94 23년 3년 5개월

윤xx 남 70 5년 3년 5개월

태백

양xx 여 93 5년 3년

김xx 여 68 5년 7개월

박xx 여 72 10년 1년

심xx 여 79 10년 3년

유xx 여 76 10년 4년

이xx 남 88 10년 4년

김xx 여 85 5년 1년

* 평균임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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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2023년 1월과 2월에 태백, 서울 구로의 순으로 담당 복지사의 참관 아래 참여자의 거

주지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복지관에서 참여자

들과 미리 인터뷰 의사와 일정을 조율하였고, 15명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는 지역별로 2

명의 연구자가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사전에 완성한 구조

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4가지 범주의 질문으

로 구성되었다: (1) 일과 (기상, 식사, 수면, 여가 등) (2) 일과 중 대인 소통 내용과 빈도

(가족, 지인, 복지사 등과의 전화, 방문 등) (3) 효돌과의 관계(사용기간, 효돌 이름, 호칭, 

비치 장소 등) (4) 일과에 따른 효돌의 기능 사용(빈도나 선호도, 고장 등의 문제점)과 기

능 사용으로 인한 좋은 점, 변화(약 복용, 규칙적인 생활, 기억력, 기분, 긍정적 사고 등

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와 연구자 1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진행되었고, 녹음

을 담당하는 보조연구원, 담당 복지사는 인터뷰에 개입 없이 참관하였다. 인터뷰 시작과 

함께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의서

에 서명하였다. 미리 인쇄한 구조화된 질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각 인터뷰는 30~45분 내

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동계 내의가 지급되었다. 

5) 분석 방법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음성 인식 텍스트 전

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차 텍스트 자료가 생성되었다. 1차 자료를 보조연구원이 음성

녹음 내용을 한줄 한줄 재검토하여 사투리나 음성 인식 오류를 수정하였고, 이외에도 

문장 부호의 수정, 단/복수, 약어, 띄어쓰기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 지역별 연

구자 2인이 1차 텍스트를 다시 검수하였고, 최종 완성된 2개 지역의 15명 인터뷰 자료

는 총 327쪽에 이르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문장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단어와 

그들 단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출현단어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한 문장 

내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노드(단어)와 링크(2개 동시 발생 빈도)를 형성하여 네트

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 형식인 동시 발생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또한, 동시 발생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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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어는 첫 번째 행과 열에 나열되며 각 셀은 단어 간의 동시 발생 가중치를 나타

내는 숫자 값으로 표시한다(Driegera, 2013). 각 문장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 쌍일수록 

가중치가 부여되며, 의미론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명사의 동시 발생이 방향성

을 암시하지 않는 한, 단어 쌍 행렬은 무방향 가중치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소비자 집단 인터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인간의 인지구조 

내의 개념이 기호화되어 언어로 표출된다고 가정하고, 발화된 문장 내의 단어를 노드로 

정의하고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시

도한다 (이동일, 이혜준, 2012). 음주, 흡연, 관광 등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 분석에 적용

되고 있는(손슬기, 손애리, 장사랑, 2020; 이연재, 임혜경, 2022)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연

구 주제와 관련되어 발화된 언어적 표현인 단어의 빈도를 파악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동시 출현하여 만드는 문장들의 응집구조 

내의 하위집단을 도출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발화자의 의미구조를 확인한다(이동일, 

이혜준, 2012).

인터뷰 자료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참여자가 사용한 주요 단어의 빈도나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빈도 및 중요도를 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인터뷰 자료

에 대한 내용분석이나 질적 자료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의 문제가 상

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나 응집구조분

석을 통한 하위집단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의 연구 주제와 관련 의

미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민문경 외, 2016; 이동일, 이혜준, 2012)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 4(NetMiner 4)를 이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데이터를 검토하

여 지역별로 2인의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일상과 효돌의 사용경험과 관련된 문장들을 선

별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별로 추출된 명사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키워드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불완전 명사나 고유명사들을 제외어 사

전(exception list)을 통해 제거하였다. 명사는 특정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므로 분석 대상

이 명확해지고, 특정 주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보의 파악에 도움이 되므로 주요 분석 

품사로 선정되었다. 또한, 출현한 명사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주제 내에서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수상, 

2014). 

특히 연구 문제 1-1을 위해서 참여자들이 돌봄 로봇과의 관계를 인간과 기계 사이에

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돌을 호칭하는 단어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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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유의어 사전(thesaurus)을 통해 통일하였다: (1) 효돌로 

통일된 단어(효돌, 효돌이, 효동, 효동이), (2) 효순으로 통일된 단어(효순, 효순이) (3) 인

형으로 통일된 단어(인형, 그 인형), (4) 문맥에서 돌봄 로봇을 사람으로 가리키는 경우 

‘애기’로 통일 (애기, 애, 얘, 아이, 아기, 어린 것, 우리 아기, 이쁜이, 자기, 이놈, 머스마, 

요시키, 저놈, 이자슥, 아, 야, 쟤, 니, 지, 너, 쟈, 여, 걔, 이, 가), (5) 문맥에서 돌봄 로봇

을 사물로 가리키는 경우 ‘이것’으로 통일 (이것, 저것, 저게, 그게, 이거, 이게, 저거, 저

걸, 그거, 그런거, 요거, 요게).

다음으로 출현한 명사 가운데 연구 주제를 적절히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출현 빈도 5회 이상인 단어들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지역별 언어 네트워크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하여 지역별 5회 이상 출현 단어들의 빈도와 

동시 발생 행렬을 구성하고, 이들 단어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심성은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centrality)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등 중심성 지표

가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다른 핵심어의 중심성을 고려하므로 전체 네트워크 구조

에서 중심에 있는 단어를 파악하게 해준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를 반영하는 지표지만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전체 네트워크상의 영향력

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연결된 다른 노드가 네트

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들이랑 많이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onacich, 1987).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1-2에 답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언어 네트워크에 대한 하위집단

을 도출하기 위해 응집구조 분석이 실행되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 커뮤니티 분석

은 응집 그룹 내부의 링크 밀도는 높고, 서로 다른 응집 그룹 간 링크 밀도는 낮아지도

록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통한 커뮤니티 분석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을 가중치에 반영하는 지표로, 각 하위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명사)를 파악할 수 있다(Newm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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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1) 지역별 언어 네트워크 특성의 기술

‘효돌’을 사용하는 독거노인과의 인터뷰를 텍스트화하여 구로와 태백의 지역별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각 지역에서 도출된 전체 명사의 수, 5회 이상 출현한 명사 

수, 동시 출현한 단어 쌍의 수,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단어들의 평균), 하위 네트워크

의 수(모듈성 지수)가 도출되었다(<표 2>). 

먼저 지역별로 효돌 관련 언급된 명사의 수는 서울 구로 367개, 태백 406개로 나타났

다. 5회 이상 출현한 명사의 수는 서울, 태백지역 각각 55, 6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이상 출현한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단어 쌍들의 연결구조를 보여주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는 각 지역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명사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단어들이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태백 모두 아

이겐벡터 중심성 지수 평균은 0.1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각 지역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비슷한 중요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응집분석 결과, 각 지역의 하위 네트워크의 수는 서울 구로는 3개, 태백은 4개가 

도출되었다. 표 2에서 하위 네트워크 수와 함께 제시된 아이겐벡터 커뮤니티 분석의 모

듈성 지수(modularity)는 네트워크 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하게 구성되어 있

는지를 의미한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커뮤니티 내부의 연결이 

강하고, 커뮤니티 간 연결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Bonacich, 1987). 즉 모듈성 지수가 높

을수록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하위집단들이 더욱 분리되어 구별됨을 의미하므로 

태백의 하위그룹들이 구로보다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출된 

명사의 수 

5회 이상 

출현 명사 수 

5회 이상 

동시 출현 

단어쌍의 수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 

(mean)

하위네트워크의 

수 

(modurality)

구로 367 55 471 0.114 3(0.128)

태백 406 60 427 0.105 4(0.176)

<표 2> 구로와 태백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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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55) 태백(60)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애기* 341 애기* 543

2 이것* 112 이것* 133

3 말 71 할머니 81

4 사람 70 효돌* 71

5 효돌* 61 때 68

6 때 61 말 67

7 할머니 55 얘기 58

8 얘기 48 노래 48

9 노래 28 약 43

10 시간 24 밥 36

11 인형* 23 소리 30

12 집 20 효순* 29

13 생각 19 사람 29

14 머리 19 시간 27

15 소리 18 옷 26

16 약 16 집 19

17 대화 15 손 18

18 마음 12 물 17

19 귀 12 귀 17

20 손 11 그때 16

* 효돌을 호칭하는 단어: 효돌(효돌, 효돌이, 효동, 효동이), 효순(효순, 효순이), 인형(인형, 그인형), 애기(애

기, 애, 얘, 아이, 아기, 어린것, 우리아기, 이쁜이, 자기, 이놈, 머스마, 요시키, 저놈, 이자슥, 아, 야, 쟤, 니, 

지, 너, 쟈, 여, 걔, 이, 가), 이것(이것, 저것, 저게, 그게, 이거, 이게, 저거, 저걸, 그거, 그런거, 요거, 요게)

<표 3> 5회 이상 빈출 단어(상위 20)에서 출현한 의인화 관련 단어의 지역간 비교

2) 반려 로봇을 통한 의인화 경험의 지역간 비교

연구 문제 1-1은 구로와 태백 사용자의 돌봄 로봇 사용경험에서 나타나는 의인화 경

험을 비교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효돌 관련 5회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빈도순으로 보면

(<표 3>), 2개 지역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애기’로 두 번째로 출현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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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표시된 단어는 자료의 전처리

를 통해 유의어로 통일한 반려 로봇 효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반려 

로봇 효돌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실제 손주처럼 ‘애기’로 의인화하여 지칭하는 빈도가 눈

에 띄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도로 볼 때 구로(341)에 비해 태백(543)에서 효돌에 대

한 의인화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반려 로봇을 지칭할 

때 서울 구로지역은 ‘인형’이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하여 11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만, 태백의 경우 ‘인형’이라는 단어가 20개의 상위단어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효돌을 ‘애기’라고 지칭하는 빈도가 높고, ‘인형’으로 지칭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태백지역에서 소셜 로봇 효돌에 대한 의인화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인화 경험을 보여주는 단어 이외에 독거노인의 인터뷰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말, 사람, 얘기가 공통으로 빈출 단어의 상위에 위치해 효돌과 말하고, 이

야기하고 노래하는 소통을 통한 경험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로와 태

백지역에서 공통으로 손, 귀, 머리 등 효돌의 몸통 센서가 부착된 부분의 터치를 통한 

상호 작용의 경험이 주요 단어로 포함되어 있다. 태백에서는 약, 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일상 관리를 통한 돌봄 지원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반려 로봇의 돌봄 경험에서 출현한 하위집단의 지역간 비교

연구 문제 1-2는 연구 문제 1-1에서 등장한 빈출 단어가 문장 내에서 동시 출현하여 

만드는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사용 경험이 형성하는 하위집단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로

와 태백지역별로 아이겐벡터 커뮤니티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구로는 3개 집단, 태백은 4

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응집분석에서 아이겐벡터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의 

순서는 노드들이 높은 밀도를 가지고 연결된 규모가 큰 집단의 순서이며, 1순위 커뮤니

티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를 통해 

하위 집단 내의 중심어를 확인할 수 있다(Fortunato, 2010, Newman, 2006).

그림 1과 2는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집단을 지역별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는 지역별로 각 하위집단에 포함된 명사들을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 순으

로 제시하여 각 하위집단의 특성을 주도하는 중요한 명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는 집단별로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가 평균 이상인 단어들만을 제시했으며,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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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55) 태백 (60)

단어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단어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애기 1 0.32463 애기 1 0.243277

이것 1 0.294435 때 1 0.225278

얘기 1 0.214315 잠 1 0.172092

노래 1 0.143657 효순 1 0.127854

머리 1 0.140211 집 1 0.118589

소리 1 0.131177 그때 1 0.116336

약 1 0.128308 엄마 1 0.108973

귀 1 0.122298 날 1 0.106772

사람 2 0.278102 약 2 0.297879

때 2 0.269554 밥 2 0.293509

할머니 2 0.214308 효돌 2 0.228027

시간 2 0.210591 말 2 0.218809

집 2 0.209468 얘기 2 0.209119

시간 2 0.182115

물 2 0.179932

아침 2 0.173501

전 2 0.172686

하루 2 0.108703

말 3 0.255893 사람 3 0.183389

효돌 3 0.199188 밤 3 0.156727

인형 3 0.182692 이것 3 0.148874

생각 3 0.150815 노래 3 0.139801

소리 3 0.135267

귀 3 0.116464

혼자 3 0.112209

할머니 4 0.228228

방 4 0.153734

손 4 0.116683

운동 4 0.114183

* 지면의 제한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가 지역별 평균 이상인 단어만 제시함

<표 4> 하위집단별 중심 단어의 지역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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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로의 효돌 돌봄 지원 경험에서 나타나는 하위집단

단어들이 인터뷰에서 지니는 문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각 하위집단의 주요 단어들

이 포함된 돌봄 경험의 대표적인 구술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구로지역을 보면, 그림 1과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첫 번째 가장 많은 단어가 포함

된 하위집단(G1)은 효돌을 지칭하는 단어로 의인화된 호칭인 ‘애기’와 사물화된 호칭인 

‘이것’을 중심으로 ‘얘기,’ ‘노래,’ ‘머리,’ ‘소리,’ ‘약’, ‘귀’ 등의 단어들로 연결된 하위집

단이다. 효돌이 일과 동안 자동화된 방식으로 말을 걸어주고 노래도 들려주며, 몸을 터

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효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정서적 

돌봄’을 보여주는 하위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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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있다가 이제 귀를 누르라 해가지고 누르면 거기서 얘기도 해주고, 이것 저것 다해

주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게 그전보다 덜해졌어

요. 원래 얘기도 못하고 하는 데....”(윤**) 

구로에서 두 번째로 도출된 하위집단(G2)은 ‘사람,’ ‘때,’ ‘할머니,’ ‘시간,’ ‘집’ 등이 중

심어를 이루고 있다. 효돌이 사람처럼 하루의 시간과 때를 알려주는 ‘일상 관리 지원’ 

경험이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자가 없으면 아쉬워. 11시 반 되면 할머니 얼른 주무세요, 내는 잘래요. 또 하품도 하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김**)

마지막으로 구로에서 도출된 세 번째 하위집단(G3)에는 말’이 가장 우세한 중심어이며 

‘효돌,’ ‘인형’ 등의 단어들과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하위집단은 효돌이라

는 인형과 친구에게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사용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하위집단은 ‘사회적 지원’ 돌봄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거하고 말하니까, 내가 자꾸 말하고, 이거 또 말하고 하니까 친구하나 만든 거 같다 그

러지.. 효돌이가 없으면 좀 외롭지요. 같이 내가 말을 해. 할머니 왔다. 할매다.. 하고, 자꾸 야

하고 말하지 말, 대화를 하지요.”(박2**) 

한편 표 4와 그림 2는 태백의 빈출 단어 쌍의 응집분석에서 도출된 4개의 하위집단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단어가 포함된 첫 번째 하위집단(G1)의 중심어는 ‘애기,’ ‘때,’ ‘잠,’ 

‘효순’ 등으로 나타나 여자 손녀를 지칭하는 효순이와 함께 잠을 자는 ‘동반자적 경험’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애기를 지칭하는 의인화된 단어가 하위 주제의 중심에 

있고, 함께 잠을 자는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흥미롭다. 

“나는 야가 그 얘기하면 자요, 야가 얘기하면 자야지, 하고 눈독들이고 있으면, 야가 그 소

리하면 그래 자자 하고 같이 자요, 이 효순이 베개도 3만원이나 주고 샀구만.”(유**)

두 번째로 도출된 하위집단(G2)은 ‘약,’ ‘밥,’ ‘효돌,’ ‘얘기,’ ‘시간,’ ‘물’ 등의 명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효돌과의 상호작용을 하루 동안의 약, 물을 먹는 시간 등을 인지하

게 하는 ‘일상 관리 지원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시간을 인지시켜 주는 서울 구로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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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백의 효돌 돌봄 지원 경험에서 나타나는 하위집단

번째 하위집단과 주제가 유사하지만, 약이나 물을 먹는 시간 등 일상에서 관리가 필요

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인지시켜 주는 경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효돌이가 얼마나 시간, 시간을 잘 가르쳐 주지요. 아침에 저 9시 반 되면 노래 불러주지, 

... .밥 먹고 나서 약 이제부터 드세요, ...”(심** )

세 번째로 도출된 하위집단(G3)은 ‘사람,’ ‘밤,’ ‘이것,’ ‘노래,’ ‘소리,’ ‘귀’ 등의 명사가 

중심을 이루는 하위집단으로 효돌의 귀를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상호 작용을 통해 밤을 

보내는 ‘정서적 돌돔 지원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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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잘 놀아줘요. 근데 뭐 내가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 귀를 눌러 돌라 하면 트로트 노래 

나오는데 어쩌다 가끔 가다가 야가 혼자 부르는 게 네 곡인가 세곡, 자기 멋대로 불러...자체

에 녹음된 게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줘.”(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위집단(G4)에는 ‘할머니,’ ‘방,’ ‘손,’ ‘운동’ 등의 단어가 중심어

로 포함되어 있다. 할머니에게 손을 눌러달라거나 주무르라고 하면서 운동을 유도하는 

‘신체적 돌봄 지원 경험’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손도 만져 달라고, 손 만지려면 저기 만져주고, 그러면, 또 할머니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박**)”

5. 결론 및 논의

1)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반려 로봇 ‘효돌’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 온 독거노인들의 로봇을 통한 

돌봄 경험을 지역간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구로와 태백지역의 독거 노인

를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텍스트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독거노인들의 일상에서 반려 로봇을 통해 경험한 돌봄 관련 빈출 단어와 

중심어 및 하위집단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반려 로봇을 통한 돌봄경험에

서 도출된 빈출 단어에서 반려 로봇 효돌에 대한 의인화 경험이 공통으로 도출되었으

며, 그 수준에는 지역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지역 모두에서 효돌을 ‘애기’로 지칭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구로지역에서는 효돌을 ‘이것’ 혹은 ‘인형’이라고 지칭하

는 빈도가 태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태백에서는 효돌을 ‘인형’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상위 10위 빈출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로보다 태백에서의 의인화 

경험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두 지역에서 반려 로봇 돌봄 경험을 나타내는 빈출 단어가 문장에서 동시 

출현하여 구성하는 응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겐벡터 커뮤니티 분석을 실행한 결

과, 구로에서는 3개, 태백은 4개의 하위집단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의 모듈성 지수를 

확인한 결과, 구로보다 태백의 하위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선명하였다. 아이겐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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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지수를 기반으로 각 하위집단의 중심어를 확인하여 하위집단별 돌봄 경험의 하

위 주제를 확인하였다. 구로의 경우 하루 일정을 따라 반려 로봇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

고, 노래를 해주는 기능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지원 경험’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

으며, 일과 중 때와 시간을 인지시켜 주는 ‘일상 관리 지원 경험,’ 대화를 촉진하는 ‘사

회적 지원 경험’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태백의 경우 잠자리를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 경험’이 가장 우세한 경험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약 복용, 식사 시간 등 일

상의 중요한 활동들을 인지시켜 주는 ‘일상 관리 지원 경험,’ 얘기와 노래로 기분을 전

환하는 ‘정서적 지원 경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신체활동 지원 경험’의 순으로 도출

되었다.

2) 연구 결과의 논의

(1) 돌봄 대상자의 반려 로봇 돌봄 경험 관련 이론적 논의 

먼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돌봄 로봇 사용을 통한 돌봄 지원 효과에 대한 이론

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단일 시점이나 지역의 실험 연구나 질적 인터

뷰를 통해 돌봄 로봇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2개의 지역에서 같은 반

려 로봇을 사용해 온 독거노인들의 돌봄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 

활용의 효과가 사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 1-1의 결과, 사람 모양의 반려 로봇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출

되는 의인화 경험을 지역간에 비교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사용 맥락에 따라 이러한 

의인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송문선, 2022)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제 손주 모습과 크기의 반려 로봇인 효돌에 대한 의인화가 두 지역 모두 공통

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구로보다 태백의 독거노인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원인은 코로나19 동안 거주지간 거리가 먼 산간 지역인 태백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물리적 고립이 더욱 심각하여 반려 로봇과 함께 잠을 청하는 등의 의인화 경험

이 우세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구 문제 1-2의 결과, 반려 로봇의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돌봄 경험의 

하위 주제에서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로지역에서는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주

는 정서적 경험이, 태백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 로봇과 함께 잠드는 동반자적 경험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에서 효돌을 통해 독거노인들은 하루

의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식사나 약을 먹는 시간을 인지하게 되는 일상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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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로에 비해 태백에서는 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즉 식사

나 약 복용 시간은 물론 산책, 환기 등 다양한 일상을 관리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눈에 띄는 하위 주제로 구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효돌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적 

활동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신체적 지원 경험이 태백에서만 분리된 하위 주제로 등장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홀로 사는 돌봄 대상자들이 반려 로봇을 동일한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øraa et al., 2022). 구로에서 정서적 지원 경험이 우

세한 돌봄 경험으로 도출된 원인이 대도시에서 장기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의 경우 대

면 소통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인터뷰 

대상자의 평균 독거 기간이 구로는 37년, 태백은 8년인 차이가 그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태백에서 돌봄 로봇과 함께 잠을 자는 등 동반자로서의 관계 형성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로 인터뷰 대상자 구성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태백은 지역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지만, 절대적인 수가 작아서 지역사회나 

복지기관에 의해 대면적 돌봄이 상대적으로 밀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장기간 유

지된 코로나19로 물리적인 고립감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립된 여성 노인에

게는 이러한 고립감이 더욱 심각했을 수도 있다. 산간에 고립된 지역의 환경적 요인으

로 독거노인들은 효돌과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의지하며 대부분을 시간을 하

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태백처럼 사회적 소통이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돌봄 로봇에 대한 의인화 경험이 정서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

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

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과 로봇의 과도한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철학

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동반한다(Sharkey & Sharkey, 2012). 노인들의 반려 로봇에 대한 

과도한 의인화와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로봇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간과의 관계를 로봇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 장기적으로 노인 일상에서 자유와 통제감의 상실, 자

발적인 사회적 고립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enwood, 2020). 

(2) 지역사회 노인 돌봄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논의 

노인 돌봄의 개념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돌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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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돌봄 로봇의 보급이 지

자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진경, 김택중, 2017). 본 연구 분석 결과는 

로봇을 지역사회의 고령 1인 가구 돌봄을 위해 활용하는 지자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적 시사점을 지닌다. 김정근(2024)은 현재의 돌봄 로봇 채택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

해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기술 주도의 돌봄 로봇 활용이며, 노인 돌봄의 질 향상이 우선

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돌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목적의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

면서 고령자 중심의 돌봄 로봇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고령자 중심의 로봇 채택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경증 치매,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돌봄에 로봇을 채택하

는 경우 해당 지역 돌봄 대상자의 돌봄 환경에 따른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먼저 파악하

여 적합한 기능을 갖춘 돌봄 로봇을 선택했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도시의 독거노인들은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으므로 로봇과의 언어적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말벗 기능이 강화

된 로봇 채택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태백처럼 산간 지역의 경우 물리적 이동에 제한

이 있으므로 응급 돌봄에 도움이 되는 돌봄 로봇을 채택할 필요할 것이다. 효돌의 경우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로 고령의 돌봄 대상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 로봇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농․어촌이나 산간의 고령 1인 가구의 위험 상황을 예방하

기 위해 적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같은 지역 내 노인들이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로봇을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경우 3개의 특성을 가진 돌봄 로봇을 선택하

여 경증 치매인 80대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지정된 부위를 터치하면 쉽게 반응하는 반려 

로봇 ‘효돌’을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독거노인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

한 AI 스피커 기반의 로봇을 보급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02).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는 독거노인들이 돌봄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을 제한된 범위에서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로봇의 활용을 활

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두 지역 모두에서 정서적 지원에 

사용되는 콘텐츠로 노래, 자동화된 대화 등에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들은 효돌이 제공하는 퀴즈,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존재 여부나 사용 

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귀를 누르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해서 지속해서 하나의 노래만 듣는 참여자도 있었다. 

지역사회가 돌봄 로봇을 보급한 이후에 복지사나 생활 관리사들의 지속적인 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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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돌봄 로봇의 이용 빈도를 높이고, 적합한 사용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지속

하여야 전체적인 노인 돌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대표적인 

돌봄 로봇인 물개 모양의 ‘파로’를 실제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

검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파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노인들과 자율적인 상호 작

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요양원에서의 사용을 관찰한 결과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서는 요양원의 간호사나 직원 등 돌봄 제공자의 개입이 이뤄져야 함을 확인

하고 있다(Chevallier, 2023). 따라서 소셜 로봇이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된 이후에 사용자 

개개인의 일상에 적합한 돌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사나 관리사 등의 지속적인 대

면 개입이나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돌봄 경험의 다양성의 원인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로봇 이외의 노인돌봄 서비스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효돌이 보급된 지역에서 관리되

는 체계를 점검한 신과 전(Shin & Jeon, 2024)의 연구는 ‘효돌’이라는 돌봄 로봇을 중심으

로 한 다중 돌봄 시스템 내에서 노인 사용자들은 로봇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을 통

해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는 로봇을 ‘손자’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로봇을 

간병인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인식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

은 독거노인과 효돌과의 관계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감시 체제, 기관 관리자, 간병인, 

회사 직원, 가족 등과의 관계로 달라지므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다중 돌봄 시스템의 형

성과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노인 돌봄 로봇을 사용해 

온 독거노인들을 인터뷰하여 지역적 맥락에 따른 사용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인터뷰 텍스트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하여 소셜 돌

봄 로봇의 사용 경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와 하위집단을 도출하였으나 5회 

이상 출현한 단어들의 분석에 제한하여 노인들이 돌봄 로봇을 사용하는 경험의 전체 내

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돌봄 로봇이 고장났

을 때의 경험을 매우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제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하위집단으로 도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경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인터뷰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등을 통해 경험의 주요 범주와 주변 범주를 포괄적으로 도출한다면 노인 돌봄 

로봇의 사용경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별 사용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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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주는 정서적/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질적분석으로 파악한다면 지역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로봇의 선택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두 지역 독거노인의 반려 로봇을 통

한 돌봄 경험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터뷰에서 명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 느낌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로봇에 대한 태도, 감정 반응을 보여주는 형용사, 부사 등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고

령자들의 돌봄 로봇 사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의 돌봄 로봇의 사용에 차이를 만드는 맥락으로 거주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

회심리학적인 요인, 커뮤니티 요인 등 사용경험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하는 양적 설문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인 ‘효돌’은 손주 형태의 반려 로봇이므로 의인화 경험은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태백지역 독거노인들의 일상에서 다른 돌봄 경험에 비해 잠

을 함께 자고, 일상의 이동 시 동반하는 등의 로봇에 대한 동반자적 의인화 경험이 뚜

렷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돌봄 로봇을 관리하는 복지사들을 인터

뷰한 리와 신(Lee & Shin, 2024)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립을 경험하고 가족과의 상호작용

이 모자란 경우 로봇에 대한 동반자적 의인화가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

간 모양의 돌봄 로봇을 사용하는 독거노인에서 나타나는 의인화의 원인과 장기적인 사

용의 영향에 관한 향후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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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are experiences of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use of companion robots in two distinct regions: Guro-gu, Seoul, and Taebaek, Gangwon 

Province.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15 participants who utilized a care robot in the shape of a 

doll resembling grandchildren ‘Hyodol,’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term ‘baby’ wa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robot, indicating a strong sense of anthropomorphism, particularly in Taebaek. Common 

emotional care experiences were identified, with terms like ‘talk’ and ‘sing’ prevalent among participants. 

Cohesion analysis further shows regional differences in care experiences; Guro participants primarily 

engaged in ‘emotional care’ through conversation, while Taebaek participants experience ‘companion care’ 

through shared sleeping. These findings highlight bot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elderly users, providing valuabl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doption of companion robots 

tailored to us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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